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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관광문화재단, 차기 TPO 한국지역회의 유치

내년 남해군에서 30여개 지자체 모여 한국 지역관광회의 개최

TPO와 협력해 해외관광교류사업 등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계획

남해관광문화재단 전경.

남해관광문화재단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관광 관련 국제기구인 아시아·태평양도시관광진흥

기구(이하 TPO)의 차기 한국지역회의를 남해군에 유치했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에 따르면, 최근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한국지역회의에서 전국 30여개 회원 도

시 만장일치로 2024년도 한국지역회의 개최지가 남해군으로 확정됐다.

TPO는 지난 2002년 8월, 아·태 지역 주요 도시와의 공동마케팅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

하는 국제관광기구다. 2023년 현재 16개국 193개 도시 및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, 남해

관광문화재단은 지난해 7월 지자체 출연기관 최초로 TPO에 가입한 바 있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올해 TPO와 협력해 한국지역 공동마케팅사업 등을 통해 해외마케팅 네트

워크를 확장하고, 해외관광교류 및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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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“국제관광기구인 TPO의 차기 한국지역회의를 남해로 유치

하게 돼 남해를 전국적 브랜드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”며 “남해를 해외에 알

리기 위해서는 TPO를 비롯해 다른 시·군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만큼 차기 한국지역회의를 통해

남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남해관광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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